
컨셉노트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

배경

그동안 우리는 모든 인류가 빈곤에서 벗어나 함께 번영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

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의 빈곤과 불평등은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으며, 유엔은 

2030년까지 인구 14명당 1명꼴인 6억 명이 극심한 빈곤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다.1) 이에 더해 기후위기

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인류의 인권 위협 상황과 첨단 디지털 기술 확산 등의 새로운 흐름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빈곤은 삶의 물질적 결핍을 넘어서 교육·주거·건강·심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정

치적 영역까지 인간의 권리가 박탈된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가 빠르게 도시화되면서 도시의 빈민층은 기반 시

설과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고, 결과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영역에서의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권리와 인권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

것은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상황이 만들어 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는 점에서 청년의 빈곤문제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2)

이에 인권도시, 인권 전문가, 활동가들은 빈곤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인권문제를 경제, 사회,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단하고 인권 기반 접근을 통해 법적, 정책적,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과

제로 삼고 있다.

주제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이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빈곤과 불평등

으로 비롯된 최근의 인권 이슈와 주요 문제를 점검하고, 이러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다양한 경로를 도시의 

경험을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서 포용과 공존을 지향하는 인권도시의 토대

를 강화하는 제도와 정책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2022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2) 유엔 극빈·인권 특별보고관 보고서(A/76/177)

https://unstats.un.org/sdgs/report/2022/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72%2F502&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주요 논의사항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지방정부, 국제기구, 인권단체, 미래세대 등이 모여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중

심으로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첫째, 빈곤과 불평등은 인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구조적 빈곤, 신빈곤, 불평등의 구조화 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빈곤-불평등-인권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밝혀내

고, 인권도시는 사회 정의와 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빈곤과 불평등을 왜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를 논의한다.

둘째,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인권 의제와 주요 문제는 무엇인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기회의 박탈과 배제뿐만 아니라 인종주의 및 차별과 같은 현재 당면한 과제

를 지역적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이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셋째,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인권도시의 새로운 전략과 과제는 무엇인가?

빈곤과 불평등에서 기인한 인권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화에 따라 청년, 여성 등 다

양한 인구집단이 겪고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도시의 정책 추진 경험과 지역의 전략 개발, 행정

적·정치적 구제와 보장방안 등을 살펴본다.

넷째,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 인권도시들은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인권 기반 접근법을 찾아보고, 동시에 유엔의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유엔인권이사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의 결의안, ‘새로운 사회계약’ 등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국제적 차원의 공동 실행전략을 찾아본다.


